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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라헤르츠 주파수 대역에서 작은 사무실 환경의 기본전송손실 모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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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 론
5G를 넘어 6G 통신을 위해서는 수백 Gbps 의 전송

속도를 요구한다. 이를 위해서 테라헤르츠파 대역 연

구가 이루어지고 있다. 이러한 흐름 속에서 ITU에서

는 WRC2015에서 275-450 GHz 대역에 대한 연구를

시작했다 [1]. 이 논문은 340∼450 GHz 대역 중에 대

기손실이 낮은 주파수대역인 340, 410 GHz와 대기손

실이 큰 380, 450 GHz 대역에 대하여 실내전파환경

인 작은 사무실환경에 대하여 기본전송손실에 대한

모델링을 수행하였다.

2. 본 론
그림 1은 측정한 사무실 구조를 보인 것이다. 측정

시나리오는 사무실 벽면으로부터 30 cm, 1.2 m 떨어

진 위치에서 각각 직선방향으로 측정을 하고, 대각선

방향에서 직선 방향, 3가지 경로에 대하여 측정을 하

였다. 측정은 LoS(line of sight) 환경에서 높이는 책

상 보다 높은 위치에서 측정하였고, 측정시스템은

VDI 사의 SGX437의 주파수 체배기(x48)와 25 dBi의

고이득 혼안테나(Antenal co)를 이용하여 송신하고,

수신은 VDI사의 SAX239 Mixer와 스펙트럼분석기와

동일한 혼안테나를 이용하였다.

그림 1. 작은 사무실 환경에서의 측정 시나리오

식 (1)은 ITU-R P.1238 [2]의 기본전송손실에 대한 모

델링 식으로써, 1 m 기준거리에 대한 경로손실 값을 기

준으로 모델링을 한다.

     log [dB] (1)

(단, N: 전력손실계수, d0: 기준 거리(m), L(d0): 1 m

기준거리에서 자유공간손실)

그림 2와 표1은 그림 1의 측정환경 및 시나리오대

로 측정한 결과를 식 (1)에 의하여 모델링한 결과이

다. 전력손실 계수(N)는 대기손실이 적은 주파수 대

역인 340, 410 GHz 에서는 자유공간 손실 20과 유사

한 20.34, 20.75가 나왔고, 대기손실이 큰 주파수인

380, 450 GHz 에서는 22.41, 22.96으로 나왔다.

(a) 340 GHz (b) 450 GHz

그림 2. 경로손실 측정 결과 및 모델링

표 1. 주파수별 전력손실계수

주파수(GHz) 340 380 410 450

전력손실계수 20.34 22.41 20.75 22.96

3. 결 론
본 논문은 테라헤르츠 대역인 340∼450 GHz 주파수

에서 실내전파환경인 작은 사무실에 대하여 기본 전

송손실을 측정하고, 모델링을 하였다. LOS 환경에서

전력손실값은 대기손실이 적은 주파수인 340, 410

GHz는 20.34, 20.75이고, 대기손실이 큰 주파수인 380,

450 GHz는 22.41, 22.96 이다. 이러한 모델링 결과는

테라헤르츠 대역 무선통신 시스템설계에 활용될 것으

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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